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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인권영화제 2019 정기상영회 <기억의 전쟁> 월남참전자회 상영저지에 대한
입장 

2019년 5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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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천인권영화제 2019 정기상영회 <기억의 전쟁> 월남참전자회 상영저지에 대한 입장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중앙회의 상영저지 입장에도 인천인권영화제는 2019년
정기상영회 <기억의 전쟁> 상영을 계획대로 진행할 예정

 

1. ‘공존을 위한 영상, 자유를 향한 연대 저항의 스크린은 꺼지지 않는다’는 슬로건 아래 대안영상을
통한 인권감수성 확산이라는 목표를 지키고자 꾸준하게 이어져온 인천인권영화제는 2019년 5월 22일 영
화공간 주안에서 <기억의 전쟁>이라는 작품으로 올해의 첫 정기상영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기억의 전
쟁> 상영과 관련해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중앙회(이하 ‘월남전참전자회’)는 상영저지를 위한 행동
을 예정하는 입장을 전했지만, 인천인권영화제는 표현의 자유와 인권을 중심으로 한 상영원칙을 다시 한
번 확인하며 상영계획에는 변함이 없음을 밝힙니다.

 

2. 월남전참전자회는 21일 오전 <기억의 전쟁> 상영계획 중지 요청 공문을 인천인권영화제로 보냈습
니다. 월남전참전자회는 “파월의 진정성과는 거리가 먼 허구로 제작된 영상물이므로 이의 상영금지를
강력히 요청”한다며 “상영을 강행한다면 물리적인 저지를 불사할 것이며 이로 인해 발생할 불상사는
인천인권영화제가 감수해야한다”는 사실상 협박에 다름없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3. 이후 경찰을 통해 확인된 사실은 월남전참전자회는 22일 16:30부터 상영종료시까지 영화공간 주안
앞에서 200명의 집회신고를 해놓은 상황이며, 경찰을 통해 20~30명의 단체관람과 대화의 시간에 자신들
의 이야기를 할 시간을 배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인천인권영화제는 인권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



2/3

기 위해 누구에게나 열려있습니다. 설사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영화를 통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월남전참전자회가 인천인권영화제에 공문을 통해 물
리적 저지라는 표현으로 사실상 상영금지를 위해 협박성 발언을 하면서 경찰을 통해 자신들에게 기회를
달라고 한 것은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인천인권영화제는 월남전참전자회가 상영회를 방해할 목적이 아
니라면 다른 관객과 마찬가지로 함께 영화를 보고 대화를 나눌 수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다만 특별히 월
남전참전자회를 위한 시간을 배치할 수는 없으며 의도적인 방해행위는 용납할 수 없음을 밝힙니다.

 

4. 또한 경찰은 안전을 위해 상영관에 사복경찰 10여명을 배치해도 좋을지 인천인권영화제에 문의했습
니다. 인천인권영화제는 안정적인 상영과 관객들의 안전을 위해 경찰이 충분한 노력을 기울여야함은 당
연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영관은 온전히 상영을 위한 환경이 조성되어야 함으로 불필요한 긴
장을 유발할 수 있는 상영관내 경찰관 배치를 원치 않음을 밝힙니다. 다만 월남전참전자회가 집회를 하거
나 관람, 대화의 시간에 참여한다면 이는 상영과 대화의 시간에 대한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해야함을 경찰
이 분명히 알려주어야 하며, 방해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하는 것이 경찰의 역할임을 잊지 않기 당부합
니다.

 

5. 인천인권영화제가 <기억의 전쟁>을 상영하는 이유는 지금 우리가 맞닥뜨린 상황과 같이 다른 기억
과 다른 역사가 어떻게 현재에도 진행 중인지, 역사적 기억 속에서 성찰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기
위해서입니다. 인천인권영화제는 표현의 자유와 인권적 가치를 지켜내기 위한 활동에 대한 어떤 물리적
폭력도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을 밝힙니다.

 

 

<21일 경과요약>

9:20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의 <기억의 전쟁> 상영금지 공문이 인천인권영화제 메일로 접수(파월한국
군 음해진실 자료와 브로셔 첨부)

13:10
인천미추홀경찰서 정보관 영화공간 주안에 방문해 월남전참전자회의의 집회를 알리고 인쳔인권영화
제 조직위의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요청. 극장은 경찰에게 표현의 자유의 문제이니 극장이 대관을 취
소하거나 상영을 못하게 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인천인권영화제와 연락을 취함.

13:20

인천인권영화제와 인천미추홀경찰서 정보관 통화. 집회신고 상황과 월남전참전자회의 요청사항 확
인

월남전참전자회 요청사항

어떤 영화인지 궁금하여 전우회쪽 사람들 20~30 정도가 관람을 하고 대화의 시간에 자신들의 이야기
를 할 시간을 배치해주길 바람

 

2019년 인천인권영화제 5월 정기상영회에서는 예정대로 <기억의 전쟁>이 상영됩니다. 상영작 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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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19.5.22.(수) 늦은7시30분

□ 장 소 : 영화공간 주안 3관

□ 주 최 : 인천인권영화제 조직위원회

□ 상 영 작 : 기억의 전쟁

이길보라 l 2018 l 다큐 l 한글자막 | 88분 | 한국

 

베트남 중부에는 1968년에 있었던 학살의 기억을 안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 매년 음력 2월이면 마을 곳곳
에 향이 피워진다. 마을 주민이 한날 한시에 집단 학살 당했던 날, 그로부터 지금까지 살아 남은 이들은
‘따이한(한국군) 제사’를 지낸다.

1960년대, 한국은 미국의 동맹군으로 베트남전에 참전하여 수많은 민간인을 학살했다. 그러나 한국은 그
전쟁으로 엄청난 경제 발전을 이룰 수 있었다고 기억할 뿐이다. 살아 남은 이들의 기억은 공적 기억이 되
지 못한 채 허공을 맴돌고 있다.

전쟁의 기억이, 기억의 전쟁이 된다.

 

대화의 시간 : 제주다크투어

 

* 인천인권영화제는 누구나 함께 할수 있도록 무료상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 6월 21일 평화강정의 피스아일랜드에서 <기다림> 상영회와 6-22, 23 제주다크투어가 진행됩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월남전참전자회의 상영금지 공문을 첨부합니다)

*인천인권영화제는 누구나 함께 할 수 있도록 무료상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인천인권영화제 http://www.inhuriff.org 032.529.0415 inhuriff@gmail.com 

 

첨부파일 2 개

상영금지공문.pdf 
359K

2019_5월 정기상영회_02.hwp 
57K

http://www.inhuriff.org/
mailto:inhuriff@gmail.com
https://mail.google.com/mail/u/0?ui=2&ik=102807dd4b&view=att&th=16ad960ecad94744&attid=0.1&disp=attd&realattid=f_jvxi0ehq0&safe=1&zw
https://mail.google.com/mail/u/0?ui=2&ik=102807dd4b&view=att&th=16ad960ecad94744&attid=0.2&disp=attd&realattid=f_jvxi1csd1&safe=1&zw

